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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1.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년 외국인 유학2009

생 수는 명이었으며 그 중 중국 유학생이 명으77,743 60,444

로 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이러한 수77.1% ,

치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약 배2004 10,988 2009 60,444 5.5

정도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Ministry of Justice of

이와 같이 숫자적으로 증가된 중국 유학생은Kore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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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health status and reported resilience according to acculturation typ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Methods:The subjects were 386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three universities in

Chungnam province. The data were collected by standardized questionnaires and SPSS/WIN 15.0 program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test, and ANOVA. Results:Subjects reported

the following Acculturation type: integration (26.7%), assimilation (28.5%), separation (32.4%), and marginali-

zation (12.4%). The reported resilien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economic status. The health statu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igion and economic status. Acculturation typ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ge, educational level, length of stay, type of residency and economic status working style. The health

status and 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acculturation type.Conclusion:The findings suggest

that integration of acculturation type is most useful to health status and resilience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Future studies need to examine acculturation type as coping strategy for foreign students'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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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경 한수정 양남영등· ·

단순한 경제적 효과 그 이상으로 중국 유학생을 통해 한중

문화를 상호교류하고 한국문화를 전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Lim, 2009).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발달과 산업 교육 여가활동의, ,

세계화로 유학생 외국여행자 해외 파견자 외국인 노동자, , ,

등 사회 간 접촉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서로 다른 문

화를 지닌 집단이나 사회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다 서로(Chung & Yang, 2004).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집단들이 계속적인 직접 접촉한 결과

한쪽이나 양쪽 집단 본래 문화패턴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

는데 이런 문화접촉 상황에서 발생하는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은 문화적응 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acculturation)

(Berry, 2005).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 문화적응의 이론

적 체계와 함께 경험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여 이 분야 발

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 Berry

의 차원 문화적응 모델이다2 (Kim, Kwon, & Park, 2007).

Berry 는 개인적 특성과 반응 양식에 따라 적응유형(2005)

이 결정된다고 보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닌가,

에 관한 두 가지 차원에 의해 통합 동화(integration), (assi-

분리 및 주변화milation), (separation), (marginalization) 4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

에서는 문화적응 유형별로 심리적 적응 및 정신건강 문제

가 다름을 제시하고 있어 문화적응 유형과 건강에 관한 연

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Gul & Kolb, 2009; Seo,

2010).

한편 최근 다양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심리,

적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극복

력 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극복력(resilience) (Lee, 2007).

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영

향을 받으며 적절히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극복력(Yoon, Ahnn, & Park, 2008).

은 개인들의 정신건강 및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문화적응유형 및 건강상(Lee, 2007),

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문화적응과 심리적 적응,

의 관계(Kim et al., 유학생의 문화2007; Song & Li, 2008),

적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교적응 그리고 인터넷, ,

이용 의 관계 연구 등이(Jin, 2010; Seo, 2010; Wang, 2009)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분야, , ,

들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문화적응유형과 신체적 심리, ,

적 건강을 포함한 연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

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Holleran & 특히 타Jung, 2005),

문화로부터 이주한 유학생은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과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

감 등으로 우울 외로움 등을 포함한 정신적 건강문제는 물,

론 신체적 건강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Jang, 2009; Song &

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Li, 2008).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비교적 단기간 머물고 고

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적응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아.

중심성이 강한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타문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촉진(Lim, 2009).

자로서의 간호사의 기능은 개인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극복하는 과정을 잘 이해하므로써 대상자가 보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다(Im, Oh, Park, Lee, &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Lee, 2002).

돕기 위한 간호학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최근 국내 유입되는 유학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더욱 유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고 그

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를 알아보아 중국 유학생들의 적

응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도울 수 있는 문화적

응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향을 설정하고자 본 연구

를 시도하였다.

연구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을 분석한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극복력과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국내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

극복력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

강상태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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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서 유학중인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

로 문화적응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를 파악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는 충남 지역 년제 대학 세 곳에 유학 중인 중국4

유학생 명을 임의 표출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400

중국 유학생 및 원어민 교수 각 인의 도움으로 연구목적을2

충분히 설명한 후 구두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 동

의서를 작성한 자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

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는데 부가 회수되어 이 중 응답390

이 미비한 부를 제외하고 총 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포4 386

함되었다.

표본 수 결정은 에 의하여 효과크기가 중power analysis

간정도인 유의수준 그룹의 수 검정력 일 때.25, .05, 4, .80

명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의 표본의 수는180 (Cohen, 1988)

충분하였다.

연구도구3.

문화적응유형1)

문화적응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등 이Kim (2007) Berry

의 문화적응 모형에 근거하여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2005)

였다 본 척도는 점 척도 총 개 문항으로. 4 4 이주 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 를 측정하는 개 문항과2 새

로운 한국문화를 수용할 것인가 를 측정하는 개 문항으로2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한국문화.

수용 척도의 Cronbach's =⍺ 중국문화 유지척도의.66,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Cronbach's = .77 .⍺ 중국문화 유지

의 Cronbach's =⍺ 이었으며.60 , 한국문화 수용 의 Cron-

이었다 방식을 따라 문화적응유형을bach's = .62 . Berry⍺

구분하기 위해 각 척도를 축으로 하여 총점 평균을 기준으

로 그 보다 낮은 경우는 부정적 응답 높은 경우는 긍정적 응,

답으로 분류하여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정한 연구에서 타

당성이 검정되었으며(Kim et al., 왜2007; Song & Li, 2008),

도 내 문화 타 문화 와 첨도 내 문화 타 문화( -.05, -.42) ( .10,

로 살펴본 분포 양상이 정상분포 가정에 위배되지 않1.17)

았고 두 측정치간 상관이, -.132 (p= 로 높지 않아 독립.009)

적으로 다루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상이면서 중국문화 유지 정도도 평균 이상인

경우, 통합 집단에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상이나 중국문,

화 유지가 평균 이하인 경우 동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한국문화 수용이 평균 이하인 사람으로 중국문화 유지가

평균 이상인 경우는 분리 집단으로 한국문화 수용과 중국,

문화 유지가 모두 평균 이하인 경우는 주변화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통합 유형은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

서 타문화도 수용하며, 동화 유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을 유지하지 않으면서 타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유

형이다. 분리 유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만을 중시

하여 타 문화와의 접촉을 피하는 유형이고, 주변화 유형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뿐만 아니라 타 문화와의 상호작

용에도 관심이 없는 유형이다.

극복력2)

극복력을 측정하기 위해 Kim 이 개발한 척도를 사(2008)

용하였다 외상과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적응.

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않고 현재 문화에 잘 적응하여 살아

가려는 개인 내적 특성 대처양상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지, ,

강인성 의지 영적 또래 지지의 하위범주로 구성된 측정, , , ,

도구이다 본 도구는 총 개 문항의 점 척도로 구성되었. 22 4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극복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

당시 극복력 전체의 이었으며 본 연구Cronbach's = .84 ,⍺

에서의 이었다Cronbach's = .89 .⍺

건강상태3)

건강상태는 지각된 건강상태와 정신신체증상을 측정하

였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Lawton, Moss, Fulcomer, & Kleban

의 건강상태 자가평가와 와(1982) Mossey Shapiro (1982)

의 건강 자가평가 등을 기초로 Lee 가 수정 보완한(2000) ·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

각한 일반적 건강상태 자신과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과 비,

교한 자신의 건강상태 지난 년간 건강상태 변화 일상생활, 1 ,

수행정도 등을 포함한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5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

뢰도 로 나타났다Cronbach's = .88 .⍺

정신신체증상은 과Kim Kim 이 개발한 한국 청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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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성격특성 측정도구 중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영역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응답범위는10 . 매우 그렇다 점에서6

전혀 그렇지 않다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신체 증상1

호소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

도 로 나타났다Cronbach's =.91 .⍺

자료수집4.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월2010 3 1 3 31

일까지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능,

통한 중국인 유학생 인을 통해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중1

국인 학생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15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설문지 예상 소요시간 등을 측정하

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는데,

번역 역 번역 과정은 한글로 작성된 설문지를 중국어와 한-

국어 능력 급 이상으로 개 국어 모두에 능통한 이중 언어5 2

자가 번역하고 번역한 설문지를 중어중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인을 통해 감수 받았다1 .

본 조사를 하기 위해 각 대학의 국제교류 본부 및 대외협

력처의 기관장을 방문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인 유학생 인과 원어민 교수 인의 도움을 받아 실시2 2

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상자이므로 정확한 응

답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료수집원

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설문조사 전 자료수집원들에게 조사내용 조사방법 그리,

고 면담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

시하였다.

자료분석5.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프로그램을 이SPSS/WIN 15.0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문화적응유형 극복력 및 건강, ,

상태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문화적응유형 극복력과건,

강상태 차이는 교차분석 를 이용하였다, t-test, ANOVA .

�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는 를 이용하였다ANOVA .

연구결과

국내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연(Table 1).

령은 세였으며 세가 로 가장 많았22.07±1.95 , 20~24 85.8%

고 여학생이 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수학과정은 학부, 63.0% .

어학연수 순이었으며 체류기간은 평균73.1%, 19.4% 15.32

개월로 년 이상 년 이하가 로 가장 많았다±11.27 1 ~2 31.6% .

종교는 없다 고 응답한 사람이 거주형태는 기숙사가70.5%,

경제상태는53.4%, 하 라고 응답한 사람이 로 가장 많58.0%

았다 학업성적은 미만이 로 가장 많았다. 3.0~4.0 44.6% .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2.

문화적응유형은 문화적응 척도의 소척도인 한국문화 수

용 과 중국문화 유지 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tudents (N=3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Age (year) 20＜
20~24

25≥

21 (5.4)
331 (85.8)
34 (8.8)

22.07±1.95

Gender Men
Women

142 (36.8)
243 (63.0)

Educational
level

Undergraduate
Graduate
Language school

282 (73.1)
29 (7.5)
75 (19.4)

Length of stay
(month)

6≤
7~12
13~24

25≥

135 (35.0)
47 (12.2)

122 (31.6)
69 (17.9)

15.32±11.27

Religion No
Yes

272 (70.5)
110 (28.5)

Type of
residency

Dormitory
Boarding house and etc.
Self-boarding

206 (53.4)
50 (12.9)

130 (33.7)

Economic
status

High
Middle
Low

19 (4.9)
123 (31.9)
224 (58.0)

Grade point
average
(n=251)

3.0＜
3.0~4.0

4.0＞

93 (24.1)
172 (44.6)
57 (14.8)

†
Except missin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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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한국문화 수용 의 평균평점은 이2.75±0.55

었으며, 중국문화 유지 는 평균평점이 점으로2.83±0.58

나타났다 문화적응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한 결과. 통합 집

단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26.7%, 동화 집단에 포함되는 대

상자는 이었고28.5% 분리 집단에는 32.4%, 주변화 집단

에는 이 해당되었다12.4% .

국내 중국 유학생의 극복력과 건강상태 정도3.

극복력 및 건강상태 정도는 다음과 같다 극복(Table 2).

력은 점 만점에 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점수88 63.14±8.07

를 보였다 건강상태 역시 지각된 건강상태 정도는 점 만점. 5

에 점으로 중등도 이상의 점수가 나타났으나 정3.85±0.76

신신체증상 정도는 점 만점에 점으로 평균 이6 2.04±0.92

하를 보였다.

국내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4. ,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 수학과정 체류기간 거주형태 경제상태(Table 3). , , , ,

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과 학업성

적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은 세 이하는20 통합 과 주변화 에서 높았으며 세는, 20~24

분리 유형에서 그리고 세 이상은25 통합 과 동화 유형에

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학부과정은. 분리 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은, 동화 유형

에서 가장 많았다 체류기간은 개월 이하는. 6 통합 유형에

서 높게 나타났고 개월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7~12 동화 와

분리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월과 개월 이상. 13~24 25

체류한 대상자는 분리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거유형.

은 기숙사에 있는 경우는 동화 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하,

숙집은 통합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자취인 경우는. 분리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상 이라고 응답

한 대상자는 통합 유형에서 가장 많았으며, 중 과 하 라고

한 경우는 분리 유형에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 차이를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극복력은 경제상태(Table 3). (F=3.39,

p=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지각.035)

된 건강상태는 종교(t=-2.18, p= 와 경제상태.030) (F=7.20,

p= 그리고 정신신체증상은 종교.001), (t=2.29, p= 와.022)

경제상태(F=6.41, p=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00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5.

상태 차이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

는 다음과 같다 극복력은(Table 4). 통합 유형이 분리 와

주변화 유형보다 점수가 더 높게 조사되었으며, 동화 유형

은 주변화 유형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F=11.77,

p< 지각된 건강상태는.001).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았

고, 통합 유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2.72, p= 정신신체증상은.010). 동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

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F=3.86, p=.045).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

력과 건강상태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유학생들의 문

화적응을 돕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유형을 개 유형으로 구분한4

결과 분리 유형은 32.4%, 동화 유형은 28.5%, 통합 유형

은 그리고26.7%, 주변화 유형은 로 확인되었다 앞12.4% .

서 문화적응 유형을 구분할 때 적용한 한국문화의 수용 축

과 중국문화 유지 축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문화 수용 정도

Table 2. Level of Resilience and Health Status (N=386)

Variables Min Max M±SD Range

Resilience 23.00 88.00 63.14±8.07 22.00~88.00

Health status
Perceived health status
Psychosomatic symptoms

2.00
1.00

5.00
4.09

3.85±0.76
2.04±0.92

1.00~5.00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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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통합 과 동화 유형에 속한 유학

생들이 한국문화 수용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분리

와 주변화 유형에 속한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즉 한국문화도 수용하고 중국인으로서 문화적 정체성도 유,

지하는 통합 유형과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

지하기 보다는 한국문화 수용을 더 추구하는 동화 유형이

분리 와 주변화 유형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Wang 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것이었으나 재(2009) ,

한 중국 유학생의 유학 초기 심리적응에 대해 연구한 Song

과 Li 의 연구결과에서는(2008) 통합 과 주변화 유형이 동

화 나 분리 유형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두 문화 중 하

나만 받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

학생이 의도적으로 하나의 문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

으로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문화적응유.

형에 대해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

화된 결과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문화접촉을 통해 적응과정

을 겪는 유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적응유형을 사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고 한국에 있는 중국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유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유형의 차이

를 살펴본 결과 성별 종교와 학업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수학과정 체류기간 거주형, , , ,

태 및 경제상태에 따라 문화적응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 중인 학생이. 분리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과정과 어학연수 과정중인 학,

생은 동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중국 유학생 명을 대상. 155

으로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인터넷 이용에 대해 연구한

Wang 의 연구결과에서는 단지 한국어 수준에 따라(2009)

문화적응유형에서 차이가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적응에 대해 살펴본 Seo 의 연구에서는 유학목(2010)

적에 따른 문화적응에서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온 유학생들

은 자국문화와 한국문화에 모두 잘 적응하는 통합 적응을

가장 많이 보이는 반면 학위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자국문화에 대한 정체성 유지와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에 관심이 없는 주변화 적응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다 이와 같이 유학목적에 따른 문.

화적응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체류기간.

에 따른 문화적응 유형의 차이는 통합 유형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을 때 체류기간이 개월 이하인 경우가 다른 기간보6

다 통합 유형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개월 이하로 체류7~12

한 유학생은 동화 와 분리 유형이 많았고 개월 이상으, 13

로 늘어날수록 분리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류기간.

이 개월 이하인 단기유학생이 개월 이상인 장기유학생 보6 7

다 대학환경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Seo 의(2010)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 Song Li (2008)

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초

기 심리적응에 관계를 검정한 결과 동화 유형의 적응수준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하면서 유학초기 대상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보다는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적극적

으로 추구하는 성향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

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개인에 따라 다르지. ,

만 대체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문화적응 과정에서도 변화,

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을 고려하여 실제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적응의

변화과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극복력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상태,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경제상태가. , 상 인 유학생들의

Table 4. ANOVA on Acculturation Types　 (N=386)

Variables

Acculturation types

df F (p) ScheffeIntegrationa Assimilationb Separationc Marginalizationd

M±SD M±SD M±SD M±SD

Resilience 66.03±7.91 64.58±7.81 61.24±5.66 58.35±11.17 3 11.77
( .001)＜

a c,＞ d
b d＞

Perceived
health status

4.01±0.76 3.88±0.68 3.76±0.80 3.69±0.83 3 2.72
(.010)

Psychosomatic
symptoms

2.00±0.89 1.83±0.89 2.18±0.96 2.24±0.90 3 3.86
(.045)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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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유학생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극복력에 관

한 Park, 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극복력이 경제수J. R. (2009)

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에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소득이 높은 학생이 부정적인(Shin, Lee, & Lee, 2005),

정서에 대한 능동적인 조절양식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는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다(Park, J. R., 는 선행연구결과2009)

를 고려해 보면 중국 유학생들도 제한된 경제상태 하 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학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적인 여유로움이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

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지각

된 건강상태와 정신신체증상 모두 연령 성별 체류목적 체, , ,

류기간 거주지 학업성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

가 없었으나 종교 경제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지, .

역 국내 대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한 Cho 의 연구(2001)

에서 대학생의 건강행위는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그 실천율

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연구한 의Park, Y. S. (2009)

연구에서도 재한 중국 유학생의 건강증진행위 수행정도는

학년 성별 경제상태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 ,

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즉 중국 유학생. ,

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영위하는 데에 경제적 측면의 지

원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

유학생들의 건강상태는 유학생들의 경제상태나 스트레스

를 완화하고 심적 안녕을 찾아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종교라는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

는 통합 유형이 분리 와 주변화 유형보다 더 높았으며,

동화 유형은 주변화 유형보다 극복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극히 드물어 비교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는 극복력을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아 청소년

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어(Lee,

이를 고려하여 극복력이 높은 문화적응유형을 찾아2007),

낸다면 그 유형의 문화적응이 되도록 중국 유학생들에게 맞

는 문화적응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대학생을 대상으.

로 극복력에 대한 집단의 특성을 연구한 과Ahn Kim (2007)

의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극복력이 뛰어.

난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과제지향 대처전략을 더

욱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감정지향 대처전략을 덜 사용하

고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집단이었다고 보

고하면서 과제지향 대처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친구로 부터

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극복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화적응유형을 분류.

하고 각 유형별로 극복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서

더 나아가 추후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응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합 유형에서 가

장 높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신신,

체증상은 동화 유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과Jang, Kim, Chiriboga King-Kallimanis

은 미국이민 노인 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에(2007) 472

따라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였는데 분리 유형과 비교

하여 통합 유형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

로 나타났다 과. Gul Kolb 는 독일 거주 터키 청소년(2009)

명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 정신과적 유병률을 조사한220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심리사회적 부적응 때문에 야기되는,

우울은 통합 적응이 낮은 집단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Kim 은 명의 미국이민 한국인을 대상(2009) 78

으로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우울 증상 정도를 확인하였는데,

통합 적응인 경우는 우울 증상이 감소하였고, 주변화 적

응인 경우는 우울 증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통합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신체건강상태가 좋으며, 주변

화 유형에서 나쁘게 나타난 것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된 결

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 유학생들은 문화적응유형에 따라

극복력과 건강상태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통

합 유형에서 극복력과 건강상태가 높게 나타난 점을 볼 때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문화도 수용하는 태

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국 유학생들의 신체 ․심리적 건강

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문화

적응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유형을

파악하고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극복력과 건강상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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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중국유학생의문화적응유형에따른극복력과건강상태

를 확인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문화적응유형을 분류한 결과는 분리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동화 와 통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변

화 유형이 가장 낮게 분포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연.

령 수학과정 체류기간 주거형태 및 경제상태에 따라 문화, , ,

적응유형 분포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문화적응유형.

에 따른 극복력의 차이는 통합 유형이 분리 와 주변화 유

형보다 더 높았으며, 동화 유형은 주변화 유형보다 극복

력이 높게 나타났다 지각된 건강상태는. 통합 유형에서 가

장 높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정신신,

체증상은 동화 유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주변화 유형에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통합 유형이 되도록 도와주어 극복력을 높이고 건강상태

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할 것이다 추후 문.

화적응유형의 변화에 대한 종단적 연구 문화적응유형에 따,

른 포괄적인 건강상태 조사 및 문화적응유형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변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길 제언한다.

또한 대상자 수를 확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의

극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응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부분 교육학 청소년학 사, ,

회복지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만을 확

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화적응과 극복력 정신적. ,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도 모두 포함하였다는 점과 간호,

학 연구의 영역확대를 꾀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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